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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그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
것이다" (마태오21，-43)

주임 신부 '.남 시몬(헤근)

부주엄신부 :이 안드레아(환규)

품당 수녀 :김 소피아(마리아)

교회 시간표

주일 미사 :오전 8시， 11시(본미사)， 12시 30분(학생미사)
평일 미사 ;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
고백 성사 :주일 11시 미사 전.후

주일 학교 :주일 오전 11시
한글 학교 :주일 오전 10시
예비자교리:주일 오전 9시 3'0분
병자봉성체: 매월 첫 금요일

유아 영세 :매월 둘째 토요일(한달전 신청)

3663 White Plains Road Bronx，NY 10467
사무실 :(718) 231-2414 수녀 님 :(914) 265-0117

장 :(914) 707-3182 Fa_x ，:，(718) 405-0053



연중 제27주일
n ~1 9-강二1::10 0 (에스 4，17)
주님， 모뜬 것이 딩�신의 권능 안에 있어， 당선 뜻윷 거스를

자 없나이다.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， 하늘 아래 모든

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민-물의주님이시옵니다

<대영굉송>

Q 제1독서 (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다.)

이λ}야서의 말씀입나다 (5.1-7)

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

’우균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둥성이어 F폰도밭이
하나 있었네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

심었네.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. 그러고는

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였다네

3 자 이제， 예루살렘 주민들아， 유다 사람들아， 나와 내 ~포도밭

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!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

해야 했더란 말이냐?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?

냐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논데 어찌하여 들 포도를 맺었느냐?

i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

주리라. 울타리룹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넓

히게 하려라. G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 히-고

김매기도 못 하게하여， 가시덤불과 영경퀴가 올라오게 하리라.

또 구름에게 명령하여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.

r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， 유다 사람들은 그분

께서 좋아하시는 나푸라네.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

흘림이 웬 말이냐? 정의를 비-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니:?

주님의 말씀엽니디.@ 하느님， 감사합니다.

n 화답송 (시편 80(79)，9와 12.13--l4.15-1~.l9-20( @ 이사 5，71))

@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-네.

l.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， 민족들을

볼아내고 심으셨나이다.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， 그 햇순들은

강까지 뻗었나이다.@

2.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; 지나가는 사람마다

따 먹게 하셨나이까? 숲에서 나-온멧돼지가 파헤치고，

둡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. 뺑

3 만-군의하느님， 어서 돌아오소서. 하늪에서 굽어 살피시고，

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

딩-선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. 뺑

4.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랴다. 저회를 살려 주소서.

딩-신이름을 부르오리 다 주 만꾼의 하느님

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.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.

저희가 구원되리이다.(i)

n 제 2독서 (나에게서 배운 ←갖울‘그대로 실천하십시오. 그러면

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.)

사도 바오로의 펼리피서 말씀입니다 (4，6-9)

형제 여러분，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 leAl오.어떠한 경우에든

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념께

아뢰십시오.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

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.안에서 지켜 줄

것입니다. 8 끝으로， 형제 여러분，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

것과 정결한 것과 사링-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， 또

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

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.

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엽니다.@ 하느님， 감사합니다.

.

n 복음 환호송 (요한 15，16)

@용 알렐루야.

O 품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나，

카서 열‘매를맺어라 너희 열매는 걸이 남으리라.

n 복 음 (주인은 다른 소직-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나다 )

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(21，33-43)
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.

잃 “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. 어떤 밭 임자가 ‘포도밭을 일구어



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.’그리고 소작인

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써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

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 게 종들을 보냈다

E 그런데 소작인뜰은 그뜰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히-나는

죽이고 하나는 룹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.잃 주인이 다시

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민，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

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‘내아틀이야 존중해 주겠지.’

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

g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，‘저자가상속자다 자，저자를

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.’하고 저희끼리

말하면서，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.

1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싹 4 소작인들을 어떻게 A하겠느냐 7"
11 “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，제때에 소출을

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" 하고

그들이 대답하자，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? ‘집짓는

이들이 내버린 돌，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.이는

주님께서 이루신 일，우리 눈에 놓립-기만하네.’

13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게 말한다.하느님께서는 너회에게서

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，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”

주님의 말씀엽니다.@ 그리스도님， 찬미합니다.

<신경>

n 영성체송 (애가3，25)
당신을 바라는 이에게，딩-신을찾는 영혼에제

주님은 좋은 분이시네

정경 려k

미사해셜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

10/2 8시 이 윤형 한 성천 한 희자 바 켜~~

11시 이 희양 김 종철 님-11- 으l一-여ιJ 이 종숙

10/9 8시 키n 철 홍 승표 호。며。수→1 김 미수

11시 최 일환 한 광희 한 소은 최 금연

복 싸 윤 2성:훈 & ~않푸원 아 다운 & 김? 웹컨

활환자 : 김성호&최충규 가족 다음주 :정순조&김일규 가족

헌금봉사 : 자비의 모후 Pr 다음주 :정의의 거울 Pr
운전봉사 :I문 명남 다음주 :김 영태

본방 밴，운행시간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(1，2호차 - 9 : 00 출발)
Grand Cortcourse( 옛 성당 건너편)-9 : 00 출발

주간미사 선청하선 분들
감사미사 :박바오로[증환]가족봉헌

자녀뜰을 위한(생미사):박다니엘[경룡J，박아네스 봉헌

허스테파노[문호 J( 연미사) :성가대，이률리아 봉헌

윤요셉，윤마리아(연미사):윤헬렌[기애]가족봉헌

이명환(연미사):이안나[선미]봉헌

서성화(연미사):양다니옐[병상]가족봉헌

최마르꼬，박마리아(연미사):최충규 가족봉힌

유재석，홍대섭(연미사):최말다 봉헌

박누갈다[경애J( 연미사]:박아네스，박다니엘 봉헌

윤멜리디나(연미사) :윤안토니오[광석]차족봉헌

성 가

.
입당 :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(성가 271)

봉헌 :형제에게 베푼 것 (성가 41)
성체 :오묘한 포도나무 (성가46이

파견 :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(성가68)

1월』‘훌를옮.A:뭘.필읍
낱훌 날흩iii 뭘~-.교회 소식

(1)로사리오 성월

10월은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가을을 맞아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

묵주기도를 특벨히 바쳐 주시기 바라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

합시다.저녁 기도 후 묵주기도의 성월(기도서 30-31P) 를 바칩시다

(2) 꾸르실료 소식

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00 월20일(목)-23 일(주일≫뉴톤 분도

수도원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(제임스

(917) 325-07 '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
(3)성령세미나 소식

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8일(금)-30 일(주일)까지 마리안 슈라인



에서 있습니다.참가를 원한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(니콜라오)

(347) 573-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람니다.

(4) 성모회 피정소식

성모 회 피정이 “매력 있는 여자” 란 주제로 다음주 9일(주일)
Ardsley 에 있는Franciscan Retreat Center 피정의，‘집에서 있습니다

아침 9시에 출발하여 저녁 5시에 돌아옵니다

(5)성 정 마르꼬 야유회 소식

성 정 마르꼬 야유회가 다음주(주일)8 시 미사 후 (버스출발 9시30분)
베어 미-운틴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

(6) 구역회

올해는 신앙공부룹 합니다.모뜬 신자 분 들은 구역회에 참석합시다

10월달 주제 :“신자뜰의 영성(선심)생활”

@ 영성생활 이란? ® 영성생활의 목적 @ 영성생활과 기도

(7) 무료 건강검진

마운트 사 이니-이 심장 센타 (Mount Sinai Medical Center Cardiac
Catherization Lap)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11월13일(주일)아침 9시
부터 12시까지 실시합니다.

@ 혈압 @ 당뇨병，콜레스테롤 검사 @ 심전도 검사 @ 건강상담

(8) 한글학교 설문조사

주일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“본당 한글학교 설문조사지”를 발송

했습니다 작성하신 후 동봉된 봉투로 반송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10월
5일 까지 제출 부탁드립나다.

(9) 본당 모임

• 동부 브롱스 구역회가 오늘(주일)오후 2시 김원식(펠릭스)

(646) 331-2056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.

주소:43-39 171St Flushing (산수갑산 II) 뒤편.

톨 대건회 가을소풍을 자녀들과 함께 23일(주일)8시 미사 후

오차드 비치 로 갑니다 대건회원 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

* 이번달 (10월)커피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브롱스 및 밴하탄
우리들의 정성

주일헌금 :$ 2，088.00
2차 헌금 :$ 634.00
교 무 금 :$ 1，020.00
김문자 (0) 윤기 운 (9-10)
로병건 (0) . 이상빈(완납)

손경섭 (9) 이캉민 (7-10)

교육헌금 :$ 2，407.65

양경식 (7-8) 이우용 (9-10)
최일환 (8-9) 윤인순 (9)
장건성 (7-10

«" -
신앙이란?

이제 6살 반이 되는 손자아이가 초등학교 일학년이 되면서 주일학교엘

다닌다.주일학교옐 두 번째로 간 지난주일 손자에게 물었다. 오늘 선데

이 스쿨에서 가서 뭘 배웠어? 하고.속으로 주의 기도를 배웠으면 이미

알고 있으니 신이 났었겠지? 하면서. 그랬더니 의외로 “오늘신앙에 대

해서 배웠어” 하고 대답한다. 그리고는 할머니 신앙이 뭔지 알아? 하고

나에게 묻는다. 그래서 내객 어떻게 대답을 할까? 하고 망설이는데 손자

가 이렇게 말한다 “신앙애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는 업지만， 그래도

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신

앙이야"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 뒤로 넘어갈듯이 깜짝 놀랐다. 그

러면서 신앙이란 바로 그것이구나 하면서 무슨 화두를 깨닫는 느낌이 들

었다.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일학년인 손자처럼 신앙

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，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고， 누구에게 전달해보

지도 못했던 것 같다.이제까지 신앙에 대해서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

그 얼마나 떠들어 댔는가?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

왔는가? 그런데 정작 신앙에 대한 초점은‘빼고 변두리에서만 맴돌고 있

었다는 생각이 든다.정말이지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�나-와

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아주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， 확실하게 믿으면

되는데 이제까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. 신앙

인이라고 하면서도 온갖 근심걱정을 다 하고...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

고，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，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...등등을 믿는 것

이 신앙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행적，말씀을 이 작은 머리로 해석을 하려

고 애쓰고 ...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

는 것도 중요하지만，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그런 삶은 바로 예수님께

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

생각이 든다.하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 바로 하느님께

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돌보아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

었겠는가? 하지만，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， 인간을 어떻게 사랑

하시는지 잘 .몰랐었던 것 같다.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

느님은 어떤 분이시고， 어떻게 인간을 돌보아주심을 주님이신 예수님께

서 직접 보여 주셨다.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기시기까지 하시

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. 이제 초등학교 일학년인 꼬마 손자의 말을

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뭘 더 바

랄까? 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?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

모든 근심걱정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-우 몽은


